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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공모전준비통해실력쌓아

윤 미 경 /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제제66회회한한용용교교패패키키지지디디자자인인상상 학 생 부 문

“높은 경쟁률과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용교패키지디

자인상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

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공모전 준비

를 해왔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

여 큰 상으로 보답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꼭 필

요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제6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학생부문

에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윤미경

학생이 수상했다.

처음 막연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동경하여 미

대로 진학하게 된 윤미경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한 결과, 패키지 디자

인 분야에 흥미를 찾게 됐다.

윤미경 학생은“패키지 디자인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업성적이나 공모전을 남다르게 열심히

준비해 왔다”며“다양한 경험을 통해 적성을 찾

은 케이스라 더욱 열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어떤 상품이 개발되든 포장디자인은 필수라

고 강조하는 윤미경 학생은 패키지디자인이야

말로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디자인에 따라 판매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패키지디자인산업은 소비자

들을 포장디자인으로 말없이

설득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고 당당히 밝힌 윤미

경 학생. 

그녀는 학교를 졸업한 후 영향

력있는 디자이너가 되어 경험을 쌓

은 후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필요한 분야

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뒤 패키

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윤미경 학생은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의 디자이너로써 성공하기에는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학

교수업에 충실하되 개인적인 경험인 현장실습

이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패키지디자인분야에 남다른 열정으로 차곡

차곡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있는 그녀. 남다른 열

정을 가진 패키지디자이너 윤미경을 기대 해

본다. 

이한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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